
취재요청서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(노동당, 

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) 공동 기자회견
- 노동자 · 시민의 힘으로 10만 국민동의청원 완료하고 

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
- 노동자 · 시민의 투쟁으로 전태일 3법 쟁취하자

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

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

제목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(노동당, 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) 공동 기자회
견 

- 노동자 · 시민의 힘으로 10만 국민동의청원 완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
- 노동자 · 시민의 투쟁으로 전태일 3법 쟁취하자

일시/장소 2020년 9월 9일 (수) 11시 / 광화문 세월호 광장

주최/주관 노동당 · 녹색당 · 사회변혁노동자당 · 진보당 ·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

담당 진보당 김태복(조직국장 010-9618-5676), 운동본부 정재현(조직팀장 010-3782-1817)

1. 취지

-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 일터와 사회가 멈추고 삶의 방식과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

고 하지만,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. 노동건강

연대가 발표하는 이달의 기업 살인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월까지 000명의 노동자가 일

하다 숨졌습니다. 
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운동본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진보정당((노동당, 

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)은 노동자, 시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

의 손에 맡기지 않고,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<국민동의청원>을 개시하였

고, 9월1일부터 10만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직접 입법발의 운동 기간 동안 중대재해기업

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회가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요구

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및 선언을 시작합니다. 



- 첫번째 릴레이 기자회견 및 선언은 진보정당(노동당, 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)

이 진행합니다. 진보정당(노동당, 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)은 9월25일까지 10만

명의 동의 청원을 완료하고, 국회가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예

정입니다. 또한,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

위한 전태일 3법(노조법 2조 개정, 근기법 11조 개정, 중대재해기업처벌법) 쟁취도 결의

하고자 합니다. 

- 정의당은 국회의원, 당원들과 함께 국회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

레이 선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

-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 (끝). 

※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회견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합니다.

※언론 노동자께서도 취재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.

2. 기자회견 프로그램 

[기자회견 진행 순서]

○ 일시 : 2020년 9월 9일(수) 오전 11시

○ 장소 : 광화문 세월호 광장

○ 공동주최 : 노동당, 녹색당, 사회변혁노동자당, 진보당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

부 

[프로그램]

- 사회 : 이종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(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

장)

- 추모 묵념

- 발언 1 : 노동당 현린 대표

- 발언 2 :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 

- 발언 3 :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

- 발언 4 :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

- 기자회견문 낭독



기자회견 순서

○ 사회 :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

○ 추모묵념

○ 발언 1 

  현린│노동당 대표 

○ 발언 2  

  성미선｜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

○ 발언 3  

         김태연｜사회변혁노동자당

○ 발언 4

  김재연｜진보당 상임대표

○ 기자회견문 낭독 


